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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중국 아스팔트․Polyester 공략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 본격참여 … 휴비스 현지공장 9000만달러 투자 

SK그룹이 21세기 중국경제의 무게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중국 서부내륙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1999년부터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사업에 SK와 SK

케미칼, SK텔레콤, SK텔레텍 등 주요 계열기업이 적극 참여키로 하고 시장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개성과 자치구, 직할시 등으로 구성된 중국 서부내륙은 중국 전체면적의 56%를 차지할 뿐 아니라 인구도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문호를 개방한 동북부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돼 대대적인 개

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SK는 실크로드 통과 지역으로 관광자원 등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서부 내륙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국 

정부가 외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중국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는다는 복안이

다.

SK는 중국 정부가 서부대개발을 위한 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함에 따라 1998년 중국시장에 

진출한 이래 수입 아스팔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현지 아스팔트 마케팅을 강

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는 매년 20여만톤씩 공급하던 중국시장 아스팔트 공급물량을 충칭(重慶)을 중심으로 한 쓰촨

성(四川省)과 산시성(陝西省) 등 도로, 공항 건설이 한창 진행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연평균 20-30%씩 늘려나

갈 예정이다.

화학계열인 SK케미칼은 삼양사와 50대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휴비스를 통해 화학제품에 대한 진출기지

를 확보하기로 하고 최근 쓰촨성 쯔궁(自貢)시에 총 9000만달러를 투자한 Polyester 단섬유 생산공장을 착공했

다.

휴비스는 2004년 하반기에 공장이 준공되면 한해 22만톤의 단섬유를 생산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할 예

정이다.

SK는 이와는 별도로 서부대개발이 본격화되면 의사와 간호사 등 위생인력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중국 

위생부와 공동으로 위생인력 양성기금을 설립키로 하는 등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2011년까지 <중국기업 SK>를 건설한다는 당초

의 계획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으나 시작 단계인 서부대개발에 적극 참여해 중국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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